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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육유의 등림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가 오른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공

간의 의미와 그 건축물이 지닌 기호론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시에서 활용한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육유가 자신이 처한 지리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했고, 

그 공간적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재불우와 우환의식, 은거와 국토 수복의 소망 

등 주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등림지 주위의 공간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등림지란 공간 자체가 지닌 기호론적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중간지대, 

방황, 양가감정 등의 핵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이원적인 대립 개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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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생을 방황하고 양가감정을 소지했던 육유가 어떻게 등림지 특유의 중간지대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는지 검토하였다.

키워드: 기호론, 공간, 육유, 방황, 양가감정, 지리, 중간지대, 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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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 �4는 다작으로 유명하여 현존하는 시만 

9,300수를 넘는다.1) “고르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2)라는 말이 있듯이 문인이 

훌륭한 글을 쓰거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려면 곤궁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 인식이다. 만 수에 가까운 시를 지어 ‘소리를 낼’만큼 육

유도 ‘고르지 않은’ 일생을 살았다. 그 이유는 그가 평생을 북쪽의 영토를 빼

앗은 567의 8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로부터 배척

을 당해 오랜 시간 좌천과 전임을 반복하며 도성과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나

그네의 신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육유가 부임한 지역은 여러 차례 달라졌으나, 어느 지역인지를 막론하고 

그가 꾸준히 고수했던 습관이 있었으니, 바로 ;<=>과 탑 등의 높은 건축

물 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는 ｢?;@A｣ 시에서 “백년 간 몇 번의 저녁을 

난간에 기대어 보냈는가(B÷«CD¨E)?”라고 했던 것이나, ｢F�G}.H
I｣ 시에서 “평생 동안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J�KGL)”라고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육유가 지은 시 중 등림을 소재로 한 것만 

100수가 넘는다. 등림의 행위가 육유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육유의 등림시를 제대로 분석해야 육유 시에 대한 온전한 이

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육유 등림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등

림시의 주제와 사상, 그리고 표현수법에 주목했다. 본고에서는 이에 그치지 

1) ³Mà, �4NdOP vol.1, QR: STUVñWè, 2011, 2쪽.

2) XY, ｢Z[\]^｣: 6JÎ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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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등림지라는 공간 자체가 육유의 등림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공

간 기호론적 관점에서 탐색할 것이다. 등림지의 기호 의미를 심층적으로 접근

할 때 육유가 등림시에서 표출하고자 한 `a에 대한 이해도 심화될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각처럼 일정한 고도를 지닌 건축물을 가볍게 언급한 시까지 계산하면 그 

수가 더 증가할 수 있겠으나, 제목만 살폈을 때 그 건축물들에 올랐던 일을 

주요 소재로 다룬 것으로 판단되는 시는 103수에 달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103수가 ‘등림’이라는 행위를 육유가 강하게 의식하고 지은 시라고 여기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정대누각 외에 탑과 성 등이 더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 건축물에 오른 시를 ‘등림시’로 통일하여 지

칭할 것이다.

%! 32 4)5 6789 :;

중국의 고대 시가는 일반적으로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는 가운데 시인의 개

성적 면모를 발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인들에게서 시상을 따오

거나 그들의 표현 일부를 전고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을 

일부 가미하여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현대와는 달리 고대 시인들은 이와 같

은 행위를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야말로 자신의 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문학적 전통을 

공유하는 지식인 집단에 귀속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유학자들이 성인의 도를 전승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

로 생각했던 것처럼, 문인들 역시 이러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당연

시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육유의 등림시 역시 전통과 개성의 융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등림시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으로 먼저 중국 고대의 ‘등

림’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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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등림’에 철학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것은 

유가의 사상가 맹자였다고 여겨진다. 그는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

다고 여겼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3)고 했다. 성인으로 존숭되

는 공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문인들 사이에서 ‘등림’은 천하를 내려다보거나 

포용하는 포부를 품는 일종의 통과의례, 그리고 올바른 심성을 도야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등림’의 개념이 차츰 확장되어 

동산이나 태산과 같은 특정의 자연물 외에 높은 곳이라면 어디든 오르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지을 수 

있으면, 대부가 될 수 있다”4)거나 “공자가 ‘군자는 높은 곳에 오르면 반드시 

시를 짓는다’고 했다”5)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더하여 높은 곳에 오르

는 데 그치지 않고 시를 지어 감회를 읊는 것이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6)

‘등림’의 전통은 문인들의 잦은 이동을 통해 지속되고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을 띤 유람, 과거시험을 위한 ob, 

전란에 의한 피난, 그리고 타지방으로의 좌천 등이 있었다. 이로써 중국의 문

인들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자연

스럽게 그곳의 명승지를 탐방하였다. 이러한 명승지에는 산이나 누각 등이 포

함되었고, 이는 등림시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문학적 전통으로서 누각 등반을 소재로 삼는 등림시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  시대의 cd이 지은 ｢G=e｣다. 왕찬

은 전란을 피해 ù}을 떠나 fR로 가서 gl에 의탁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는 gl의 중용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10여 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

다. 타지에서 오래 생활한 탓에 고향이 그리워진 왕찬은 hi의 성루에 올라 

부를 지었는데, 그것이 ｢G=e｣다. 이 부가 후인들에게 등림시의 �j이 된 

3) [!·klÚ: m!G\n¯op, Gqn¯o$r.

4)  ú·st	: GL:e, uN@�v.

5) X`��: m!w, x!GLye.

6) zG{, ｢|�`4�JGL`Ù7�}n~�｣, ���7����, 4�, 1996,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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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것이 누각 등반을 소재로 ��, ��ÜF, ��6�의 감정을 최초

로 노래한 문학작품이기 때문이다.7) 후대 등림시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정형

이 된 구절들을 ｢G=e｣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① G©=N ��, 이 누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고,

   ���N��. 잠시 한가로운 날에 근심을 해소하네.

② ���N���.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네

③ ·��¯����, 비록 정말로 아름다우나 나의 고향이 아니니, 

   ���N��. 어찌 조금이라도 머무를 가치가 있겠는가?

④ ��� ¡¢�,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슬퍼하고, 

   £¤¥¯¦§. 눈물 줄줄 흘러 멈출 수가 없네.

⑤ ¨�©�ª«. 태양은 금방 종적을 감추네.

⑥ ¬­®¯Å¯�. 소슬한 바람 동시에 불기 시작하네.

⑦ °�± ²³�, 세월은 흘러가는데, 

   ´µ¶�· .̧ 황하가 맑아지길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네. 

   ¹c� »J�, 바라는 바는 왕도의 통치가 평화로워져서 

   ºL»¯¼½. 높은 직위에서 재능을 펼치는 것이라네

①은 누각에 올라서 확 트인 주변 광경을 봄으로써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근

심을 잠시 달랜다는 시상을 표현할 때 시인들이 자주 참고하는 구절이다. 후

대의 등림시에서 ‘D¾’과 ‘��’처럼 ‘난간에 기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시

어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형을 ②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은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전고로 활용된다. 이 전고를 사용하여 

시인들은 고향이 아닌 장소는 낯설 뿐이고 귀속감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7) ¿ÀÁ, ｢cdG=”tG=��J��｣, �¿�t�û, 1�, 1996,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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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다. ④ 또한 고향 쪽을 조망해도 고향이 보이지 않고, 귀향하고 싶으나 

발이 묶여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슬퍼하는 내용을 서술할 때 시인들이 자주 활

용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후대 등림시의 상당수가 시의 시점을 황혼과 가을로 

설정하여 쓸쓸하고 외로우며, 침울한 ÜÂ을 조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⑤와 ⑥에서 비롯되었다. ⑦은 �¿의 감정과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울분

을 담고 있는데, 이는 후인들의 등림시에서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주제다. 

이와 같이 향수와 회재불우 등은 중국 역대 수많은 Ã
들이 공유했던 전형

적인 정서이므로, 후대 문인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 주

제를 처음으로 누각에 등림하는 행위와 결부시켜 그려냈기 때문에, ｢G=e｣
는 등림시가 추앙하는 전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등림의 사회문화적 전통으로 돌아오면, ÄÅ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문인들이 개인 주택에 등림지를 갖게 된 것이 등림시의 공간적 제약을 크게 

해소시킨 배경으로 평가된다. 문인들이 타지에 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

환경을 모방한 원림을 자신의 집에 만들고 그 속에 누각과 같은 건축물을 지

었던 것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개인 소유의 누각에 올라 인공적으로 조성한 

원림을 감상하며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감흥을 시로 담아낼 수 

있었다. 또한 원림과 누대는 문인들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들은 

개인의 원림에서 정치적 혹은 사교적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등림시도 적잖이 창작되었다.8)

오늘날까지도 중국에 전해지는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인 ɭѣѢ과 ѤȖ의 

풍습은 ‘등림시’ 창작을 고취한 주요 배경이었다. 음력 9월 9일에 중국인들은 

국화를 감상하고, 머리에 ѥѦ를 꽂은 채 가족, 친지와 함께 높은 곳에 오른

다.9) 중양절의 등림지에 산과 누각이 포함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현전하는 등

림시 가운데 시간적 배경이 중양절인 작품이 꽤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8) 최은정, ｢$� ) ·̈ÆÇ G�` ÝÈ ÉÊ｣,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20, 58쪽.

9) ËÌÍ, ｢ÎÏ�¿t�JGL`Ù｣, TÉ�û, 2�, 1994,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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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육유가 머물렀던 지역 중에서 등림시를 비교적 많

이 남긴 곳으로는 ø�(27수), ÐR의 nÑ(20수), ÒR(15수), ÓR(10수), Ô

R(8수), ÕR(5수) 등이 있다.10) 육유가 등림시를 다작한 이들 지역을 Ö 지

역과 ª·« 지역으로 나누어 지리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자.

그림 111)

10) 등림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했던 지역의 위치는 그림 1에 표시하였다.

11) ×ØÃ, �¿ÙÚD�, <�: �¿tÛ��ñWI, 1980,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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